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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멘토링의 효과는 멘티의 역량강화, 지식향상, 적극적 태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적응, 자신감 부족 등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전 문제해결능력, 학
습태도, 간호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교수 및 임상간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임상실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간호행위 및 지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11개의 주제를 선정한 후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14명의 멘토가 투입되어 2일동안 

9~10명으로 구성된 그룹에게 실습, 상담, 동영상, 상황별 토론 등을 운영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까지이고, 프로그램의 효과는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행위 수행자신감 도구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정형화

된 교내실습교육에서 벗어나 멘토링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효과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이 단기간이 아닌 임상실습 전, 중, 후에 적용하여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bstract ]

The effects of mentoring education bring positive effects such as mentees’ capacity building, knowledge improvement and posi-
tive attitude. The major difficulties that nursi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are low adaptability, lack of confi-
dence, etc.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mentor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problem-solving ability, learning attitude, 
and confidence in nursing skill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evaluated their effectiveness.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a group of experts consisting of professors and clinical nurses selected 11 topics after discussing nursing skills 
and knowledge, which were most required in clinical practice. The program involved 14 mentors who operated practice, counseling, 
video clips, and contextual discussions for two days to a group of 9 to 10 people.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received the mentor-
ing education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learning attitude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nursing skill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blem-solving abil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mproved the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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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기술, 실습영역에 대한 지식, 문제

해결능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10]. 학생들이 보통 1,2학년때 기초과목, 
교내실습을 이수한 후 3학년부터 임상실습을 시작하는데 정

규교육과정만으로는 임상실습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Kown과 Seo[11]는 1년 이상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

호대학생들의 경우‘임상실습 전 교내 사전연습’및 ‘표준화된 

지침에 근거한 실습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 입장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사

전준비를 한다면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전문지식, 술기에 대한 숙련성, 문제해결능력, 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며[11] 이러한 역량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12].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탐색하고 지식

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13]. 학습태도 역시 수업에 대한 만

족도과 지식,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나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통합적으로 판

단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을 

평가함으로써 임상실습 입문교육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인 멘

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임상실습 입문교육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가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간호에 대

한 지식과 기술, 태도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간호대

학의 교육과정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대상자의 다양한 건

강요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능력을 갖

추도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학습성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전국의 간호대학생은 

졸업 시에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

상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며 프로그램 학

습성과는 통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 핵심기본간호술, 의사소

통술, 협력관계, 임상적 추론, 전문직 표준, 리더십 등을 포함

하고 있다[1].  
한편,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프로그램학습성

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비교과 과

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교과 과정들이 어

떤 효과를 보이는지는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멘토링은 경험 또는 스킬이 많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과 의도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합의된 목표에 따

라 특정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2]. 간호학생에게 멘토링 방

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동료 멘토링[3], 선배 멘토링이[4,5] 핵
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멘

토링은 멘티에게 경력계획, 대인관계기술 발달영역에서 역

할모델, 지도와 지원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회이고[6], 멘
토는 지식, 노하우, 태도를 전수하여, 직장, 학교, 일상생활 

등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멘티에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동료나 선배학생보다는 숙련된 간호사가 학

교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상황에 기반한 지식의 연계, 노하우, 
태도를 멘토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실습 현장은 실습학생의 과밀화, 간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많은 수의 환자로 바쁜 임상현장, 환자안전과 보호 등

의 강화로 간호대학생은 현장지도자인 간호사의 세밀한 지

도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7,8]. 특히, 첫번째 임

상실습에 대한 불안 및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한다[9] 그러

effect by using mentoring methods, away from formal in-school practice educa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mentoring education program affect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by applying it before, during, and 
after clinical practice rather than in a short period.

Key Words: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attitude, Mentoring, Nursing student, Problem solving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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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효

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원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고[1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이였다.

2) 학습태도

학생의 습관, 신념, 동기를 포함하는 태도를 평가하

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습태도 측정도구를 

Hwang[18]이 수정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

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신뢰도는 Hw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이었고[1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3) 간호행위 수행자신감

간호행위 수행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멘토링 교육프로

그램에서 다루어진 11개의 상황에 각 항목에 대한 수행자신

감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1개 상황은 무균술, 활
력징후 측정, 산소투여, 인공도뇨, 경구투약, 근육주사, 정맥

주사와 수액주입, 수술 전 간호와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하

기, 환자 및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다. 각 항목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행위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였다.

D.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사전-사후 종속변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E.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임상실습 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간호학 교수 1인, 임상실습 지도교수 2인, 
종합병원 경력 5년 이상이면서 학생 임상실습 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제는 임상실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

효과를 확인한다.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술기 수행자신

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멘토링 교육프로

그램 1주일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사전 공지하여 

참여를 유도하였고,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1일 전 연구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학생

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

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수집된 설문지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

함하지 않고 부호화 처리되어 통계 처리되고,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시 관련 문서를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사전 및 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자에게 다과와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7 [1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paired t-test에서 

양측검증,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이었을 때 

최소 171명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 대상자 213명은 분석에 

적합하다. 

C. 연구도구

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문제상황에서 실제적 문제해결 기술

이 아닌 개인의 문제해결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

과 태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정도를 의미하는데

[16] 이를 측정하기 위해 Heppner와 Petersen[16]이 개발하

고, Hong[17]이 번안한 한국어판 문제해결능력 도구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4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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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호행위와 학생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 술기, 태도

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11개의 주요 내용이 

도출되었다. 11개의 주요내용은 9개는 핵심기본간호술기에 

해당하는 다빈도 항목이었고, 의사소통과 무균술이 포함되

었다. 11개의 주요 내용을 멘토링하기 위해서 임상상황에 기

반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간호교육

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술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초안을 구

성하였다. 
초안은 14명의 멘토가 그룹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련화하

였고, 시뮬레이션 상황의 경우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멘토가 

멘토링에 쓸 수 있도록 최종 내용을 마련하였다. 멘토링 교

육프로그램은 9~10명의 멘티가 소그룹을 이루어 11개의 내

용에 대하여 멘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며 각 소그룹

은 총 11시간, 2일 동안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9개의 핵심기본간호술기는 무균술, 활력징후 측정, 산소투

여, 도뇨관 삽입, 경구투여, 근육주사, 정맥주사, 수술전 간호, 
수술후 간호에 대한 그룹 실습을 진행하면서 멘토링이 진행

되었고, 2개의 주제는 신환 입원 상황,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리는 상황이 연출된 동영상을 시

청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하였다. 프로그

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멘토의 자격은 임상경력 2년 이상, 간호학 석사학위 이상, 

임상실습 지도 경험자로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멘

토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4시간의 공동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였다. 멘토의 역할은 학생들이 임상상황에 대해서 토

의와 실습을 진행할 때, 틀린 점을 수정하고 질문에 대답하

고, 이론적 근거에 대해 동기화를 유발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응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기본간호

학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핵심기본간호

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

였다.  

III. 연구 결과

A.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프로그램에 참

가한 남학생은 33명(15.5%), 여학생은 180명(84.5%)으로 평

균 연령은 22.29세였다. 간호학 전공선택 동기로 높은 취업률

에 의한 선택이 89명(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적성에 의해 선택한 경우가 62명(29.1%),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한 선택이 45명(21.1%), 성적에 따른 선택이 13명(6.1%), 
기타가 4명(1.9%)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 정도는 2.97점
이었고, 교내 실습 만족도는 2.84점, 대인관계 만족도는 3.11
점으로 나타났다. 

B. 프로그램 전후의 종속변수의 차이

멘토링 프로그램 전후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수행자신

감은 표 3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문제해결능력은 멘토링 교

육프로그램 참여 전 2.85점, 참여 후 2.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725, p=.469). 학습태도의 경우 멘

토링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3.34점, 참여 후 3.47점으로 프로

표 1.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Table 1. Mentoring education program

주제 목표 내용 방법

오리엔테이션
멘토-멘티관계 형성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한다.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멘토 14명과 멘티 전체 모임

핵심기본간호술기 연습

(9개의 프로그램)

제시된 임상상황에 따라 핵심기

본간호 기술을 수행하고 임상실

습에 적용할 수 있다. 

1. 무균술

2. 활력징후 측정

3. 산소투여

4. 도뇨관 삽입

5. 경구투여

6. 근육주사

7. 정맥주사

8. 수술전 간호

9. 수술후 간호에 대한 그룹 실습 및 멘토링

9~10명의 학생이 1개 소그룹을 이루어 60분마

다 각 실습실을 순환함. 첫째 날에는 4개의 실

습실을 순환(240분), 둘째 날에는 5개의 실습

실을 순환(300분)

임상상황에 대한 비디오  

시청(2개의 프로그램)

일상적인 임상상황을 간접적으

로 경험하고 임상실습에서 적용

할 수 있다. 

10. 신환 입원 상황에 관한 비디오 시청과 토론

11.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상황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리는 상황이 연출된 비디오 시청과 토론

소그룹의 멘티들은 비디오를 보고 멘토와 함

께 토론하고 멘토는 질문에 답변하는 멘토링, 

각 상황에 대해 60분 간 운영

멘토-멘티 체결식
멘토-멘티 간의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체결식 멘토 14명과 멘티 전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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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수들의 상관관계

표 4와 같이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제

해결능력과 학습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529, p=<.001), 학습태도와 수행자신감도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r=.336, p=<.001), 문제해결능력과 수행자신감도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r=.398, p=<.001)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의 전공만족도는 문제해결능력(r=.279, p=<.001), 학습태도

(r=.448, p=<.001), 수행자신감(r=.283, p=<.001)에 각각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교내실습 만족도는 문제해결능

력(r=.183, p=.007), 학습태도(r=.315, p=<.001), 수행자신감

(r=.210, p=.002)에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문제해결능력(r=.265, p=<.001), 학습태도(r=.267, 
p=<.001), 수행자신감(r=.243, p=<.001)에 각각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입문교육으로서 비

교과 과정으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기 전 문제해

결능력, 학습태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9개의 핵심기본간호술이 포함된 11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 각 멘토링의 내용은 실제 환자 

상황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적용하고, 환
자의 질문에 대해 간호사가 적절하게 응대하도록 구성한 간

호상황 시나리오가 포함되며, 간호학생은 임상상황에 대한 

토의와 실습을 수행하면서 멘토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

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을 높이기 위해 임상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하거나[19,20], 

그램 참여 후 학습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t=2.982, p=.003).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의 경우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 3.26점, 참여 후 3.90점으로 프

로그램 참여 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t=9.434, p=<.001) (표 3).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3)

변수 범주 명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3(15.5)

여 180(84.5)

연령

≤19 17(8.0) 22.29±4.57

20~29 183(85.8)

30~39 8(3.7)

≥40 5(2.5)

진학동기

적성 62(29.1)

성적 13(6.1)

주변인의 추천 45(21.1)

취업 89(41.8)

기타 4(1.9)

전공만족도 범위: 1~4 2.97±0.53

교내실습만족도 범위: 1~4 2.84±0.61

대인관계만족도 범위: 1~4 3.11±0.51

표 3. 프로그램 전 후의 종속변수의 차이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N=213)

변수
사전

평균±표준편차

사후

평균±표준편차
t p

문제해결능력 2.85±0.33 2.88±0.35 0.725 .469

학습태도 3.34±0.45 3.47±0.44 2.982 .003

수행자신감 3.26±0.68 3.90±0.66 9.434 <.001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13)

전공만족도 교내실습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r (p) r (p) r (p) r (p) r (p)

교내실습만족도 .421(<.001) 1

대인관계만족도 .307(<.001) .286(<.001) 1

문제해결능력 .279(<.001) .183(.007) .265(<.001) 1

학습태도 .448(<.001) .315(<.001) .267(<.001) .529(<.001) 1

수행자신감 .283(<.001) .210(.002) .243(<.001) .398(<.001) .3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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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전공교과과정으로 시행하고 평가한 연구[21], 시
뮬레이션 전공교과과정으로 시행하고 평가한 연구[22,23] 등
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적으

로 교육하면서 효과를 평가하였고 교육의 효과로 학생들은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비

교과 과정으로 운영되었고 단기간 운영되었지만 간호학생

의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간호교육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은 프로그램학습성과의 평

가와 더불어 중요한 교육의 결과로 졸업 전 평가되어야 한다

[1]. 그래서 시험의 형태로 학생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평가

를 받는다. 그러나 비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기본간

호술과 관련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 과정 이외에 비교과 과

정에서의 학습성과를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교과과정에서의 평가는 시험과 연관되어 간호학생들의 

긴장도를 높이게 되고 학생들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

한다. 본 연구의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은 핵심기본간호술의 

평가보다는 임상상황에 대한 토의와 술기 실습에 대해 멘토

링을 받음으로써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포함한 핵심기본

간호술기에 대한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

다. 본 연구에서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

습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학습태도는 문제해결능력과 

양의 상관관계, 간호술기 수행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 선배 멘토링을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킨 연구[5]에서도 멘토링이 전통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자연

스럽고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안이 감소되었

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입문교육에서는 멘토

링 프로그램과 같은 비교과 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과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불안을 낮추고 전공에 대한 학

습태도도 향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시뮬레이션 

교육[24], 문제중심학습[25], 액션러닝[26], 팀 기반학습[27]
의 교수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증

가되었는데, 선행의 연구들은 교과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

으로 적용되고, 학기를 걸쳐서 이루어진 후 평가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진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에는 제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멘토링 교육프

로그램이 단기간이 아닌 임상실습 전, 중, 후에 적용되고 간

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술기 수행자신감은 전공

만족, 교내실습 만족, 대인관계 만족, 문제해결능력, 학습태

도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간호

학생의 전공 만족과 교내실습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

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확대하여 적용하

여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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